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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구  지  방  법  원

판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23고단4647  가.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

               나.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마약)

피  고  인 1.가. A 

2.가.나. B 

검       사 구재연(기소), 남현규(공판)

변  호  인 변호사 정호원(피고인 A를 위한 국선)

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박상흠(피고인 B을 위하여)

판 결 선 고 2024. 11. 20.

  

주       문

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
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.

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. 

피고인 A로부터 10만 원, 피고인 B으로부터 45만 원을 각 추징한다.

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 

  

이       유

범 죄 사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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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.

1. 피고인 A

 가. 대마 수수

  피고인은 2017. 5.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‘D’ 내에서, 성명불상자(일명 ‘E’)로부터 

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.

 나. 대마 흡연

  피고인은 2022. 11. 중순경 경북 칠곡군 F G호 내에서, 대마 불상량을 담배 안에 넣

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.

 다. 대마 교부

  피고인은 2023. 3. 11. 20:30경 경북 칠곡군 F G호 내에서, H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

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. 

2. 피고인 B 

 가. 대마 수수

  1) 피고인은 2023. 3. 11. 20:30경 경북 칠곡군 F G호 내에서, H으로부터 대마 불상

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. 

  2) 피고인은 2023. 3. 19. 22:00경 서울 광진구 I J호 내에서, H으로부터 대마 불상량

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. 

 나. 대마 흡연

  1) 피고인은 2022. 2. 10. 23:0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불상지에서, 대마 불상량

을 궐련 종이에 넣고 담배 모양으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, 연기를 들이마시

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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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) 피고인은 2022. 8. 9. 20:05경부터 같은 날 22: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K L

호 내에서, 대마 불상량을 궐련 종이에 넣고 담배 모양으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

다음,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.

  3) 피고인은 2023. 3. 11. 20:30경 경북 칠곡군 F G호 내에서, 대마 불상량을 궐련 

종이에 넣고 담배 모양으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,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

로 대마를 흡연하였다.

 다. 펜타닐 투약

  피고인은 2023. 3. 17.경 서울 광진구 I J호 내에서,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닐 성분이 

함유된 디트랜스 패치를 조각내어 알루미늄 호일에 붙인 뒤,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성

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[피고인 A]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

1.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

1.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

1. 수사보고서(피의자 H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-대마양성, 피의자 B 소변 간이시약 

검사결과-양성)

[피고인 B]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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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

1.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

1.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

1. 수사보고서(피의자 H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-대마양성, 피의자 B 소변 간이시약 

검사결과-양성, M과 B이 연락했던 자료 수집 관련, N의 판결문 확인, CCTV 영상 

확인, 펜타닐 패치 및 흡입 도구에 대한 마약 감정서 관련)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  가. 피고인 A: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, 제3조 제10호 가

목(대마흡연의 점),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, 제4조 제1항 제2

호(대마 수수 및 교부의 점), 각 징역형 선택

  나. 피고인 B: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, 제3조 제10호 

가목(대마 흡연의 점),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, 제4조 제1항 

제2호(대마 수수의 점),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, 제3조 제1호, 

제2조 제2호 마목(펜타닐 투약의 점), 각 징역형 선택

1. 경합범가중

   피고인들: 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1. 집행유예

   피고인들: 형법 제62조 제1항(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)

1.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

   피고인들: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, 제3항,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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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추징

   피고인들: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{각 수사보고(추징금 산정)}

1. 가납명령

   피고인들: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양형의 이유

[피고인 A]

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고, 이를 흡연

하며, 그 중 남은 대마를 자신의 아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으로, 마약류 범죄가 투

약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. 피고인은 이전

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도 하다. 한편, 피고인이 이 사건 

각 범행을 인정한 점, 자신의 아들에게 대마를 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

이 있는 점,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범행의 경위, 수

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

하여,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 

[피고인 B]

 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수수,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, 마약에 해당하

는 펜타닐까지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가 투약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비

추어,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. 대마 투약 횟수 또한 적다고 볼 수 없다. 보호관

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. 한편,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, 이 사건 

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판단 능력이 미숙하였으며, 성인들이 이를 제어하지 못하

고 오히려 방조한 경향이 있는 점,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범행의 경위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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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

합적으로 고려하여,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는 등 주

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 

      판사      허정인 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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